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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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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층간소음 중지요

구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파트나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녀 195명(여성 121명, 남성 74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상호성 믿음 척도, 층간

소음 중지요구행동 척도,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이 나타났다. 둘째,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 유형 중 부정정서 감소기대와 층간소음 중

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

유형 중 부정평가 감소기대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넷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부정정서 감소기대의 간접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섯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부정평가 감

소기대의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유의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층간소음 중지요

구행동의 유발 요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은 논의에서 다루었다.

주요어: 부정적 상호성 믿음,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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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이 대부분이었

으나 현재는 공동주거 형태인 다세대 주택과 아

파트가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floor noise) 문제

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벽

과 천장, 바닥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

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임윤구 외, 2013).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그 소음에 대한 피해

자의 태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층간소음에 피해를

받아도 크게 개의치 않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

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

실에 크게 분노하고, 층간소음에 대해 소음을 중

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층간소

음을 중지시킬 것을 당사자나 건물관리인에게 요

구하는 행동을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위채은,

2019)이라고 하며, 소음 유발자인 당사자나 건물

관리인에게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통해 층간

소음을 줄이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였을 때 이런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라 한다(강민지, 2019). 층간소음 중지요

구 결과기대는 자신이 층간소음에 대한 중지요구

를 함으로써 소음 유발자가 자신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알고, 자신과 주변 사람을 얕잡아 보지 않

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부정적인

대우를 부정적인 대우로 화답하려는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층간소음을

부정적인 대우라고 인식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화답할 부정적인 대우를 탐색할 것이다. 이때 층

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이러한 부정적인 화답의

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에 미치는 영향, 층간

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하고,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층간

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가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한 가구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가구까지 전달되는 소음을 말하며,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불면·집중력 방해 등 층간소음에 대

한 불편함을 느끼는 개인이 발생하기도 한다(김혜

리, 2017).

2012년 3월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을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

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전화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유도

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한 후, 2021년

까지 총 252,916건의 전화 상담과 총 68,729건의

현장진단·소음측정 서비스가 진행되었다. 최근 3

년 동안 서비스 건수는 2019년에 26,257건, 2020년

에 12,250건, 2021년에 46,596건으로 매년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국가소음정보시스템, 2021).

소음은 인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리적

영향으로는 청력손실과 난청, 맥박과 혈압의 상승,

소화 운동의 억제 및 순환기 질환 등이 발생하며,

심리적 영향으로는 시끄러움, 거슬림 및 정서불안

등이 있고, 작업 방해, 수면방해, 휴식 방해 및 정

신집중 방해 등의 생활 방해가 나타나고 있다(전

진용, 2004). 이렇듯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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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편 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심리적, 생리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박명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발생

했을 경우, 소음에 피해받은 사람은 각기 다른 행

동을 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층간소음 발

생 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는 직접

적인 방법과 반상회나 관리 사무실을 통해 이야

기하는 간접적인 방법, 경찰에 신고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들 중에서 직접적인 방법

과 간접적인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리고 층간소음에 대한 불쾌감을 이야기하는 방법

외에 그냥 포기하고 참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고 답한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 보

는 것처럼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를 불쾌하

게 생각하고 고통을 느끼지만 소음에 대해 중지

를 요구하지 않고 참는 피해자, 반상회나 관리 사

무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층간소음 중지를 요구하

는 피해자, 소음 유발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

는 등 직접적으로 층간소음 중지를 요구하는 피

해자, 더 나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법적 소

송을 제기하는 등의 관련된 법을 통해 층간소음

중지요구를 하는 피해자까지 층간소음에 대처하

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듯 피해자는 바로 층간소음 유발자인 가해

자에게 직접 소음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

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가해자에게 주

의를 주도록 간접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공

동주택 게시판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전체에게 주의를 줄 수도 있다(강

민지, 2019). 따라서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소

음 유발자로부터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결과를

요구하며, 주목적은 소음에 대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김범주(2012)의 연구에서 갈등은 둘 이상의 갈

등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

니라 소극적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어

떤 문제에 대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

등은 주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신념, 태도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것은 인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

람들이 보통 갈등이 생겼을 때 행하는 행동들은

간접적이거나 방어적인 대처로 방법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모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박영

화, 2004). 따라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소음

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갈등을 해결하거나 완

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음 유발자에게 간접적

이거나 직접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상호성에는 상대방의 호의뿐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에서도 비롯된다. 상대방의 무례를 모방하여

자신이 느낀 불쾌감을 되돌려줌으로써, 상대방의

행동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며, 불쾌감을

되돌려주는 행동도 상대방을 모방한 것이므로 이

행동 역시 상호성의 원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김진식, 2008). 상호성은 크게 정적 상호성

(positive reciprocity)과 부적 상호성(negative

reciprocity)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상호성은 상

대방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보답,

보은이라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반면 부적 상

호성은 자신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의 피해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하

며, 복수, 보복이라는 용어로 통영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다(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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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Eisenberger, Lynch,

Aselage와 Rohdieck(2004)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

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연구 결과에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

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에 대한 낮은 신뢰

를 보였으며, 인간은 악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평소 분노를 자주 경

험했으며,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에게 부정

적인 대우를 하는 사람에 대해 더 큰 분노를 표

출하며 그들을 조롱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호의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긴장이나

걱정, 불안 등이 감소했으며,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칭찬

이나 격려의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따라서

Eisenberger 등(2004)은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상

대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를 한 것에 대

해 반드시 갚아주어야만 한다는 신념이라 정의했

으며, 뚜렷한 부정적 상호성 믿음에 대한 대안으

로 바람직하지 않은 대우의 반환에 관한 신념은

불리한 처우의 반환을 지지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구성된다고 했다. 또 Barclay, Whiteside와

Aquino(2013)의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

적절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

수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으며, 이를 도

덕적 규범이라 생각하고, 이런 신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규범 위반에 대

한 정당한 대응이라 말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복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

으로 인해 짜증이나 불쾌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층간소음이라는 부정적인

자극을 일으켜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그 부당한 대우에 대

한 대처로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대해야 한

다고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대우를 해야 할지에

대한 화답을 찾을 것이다.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의도하지 않아도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원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나며, 유발자가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이런 층

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목적인 것은 동일하지만 층간소음에 대응하

는 피해자의 태도는 다양한 행동 양식으로 나타

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신념들 중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

람들에 대해 동일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정당하

다고 믿으며,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반드시 동일하게 갚아주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Eisenberger et al., 2004).

이런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자신

이 받은 부정적인 대우를 똑같이 부정적인 대우

로 화답하려는 특성을 지니는데 만약 이런 특성

을 지닌 사람이 층간소음이라는 불쾌한 자극을

받았을 경우, 이것을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대우

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우를 탐

색할 것이다. 이때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이러

한 부정적인 화답의 한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박명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층간

소음 중지요구행동이 부정적 화답의 방법으로 기

능할 것이라 예상하며,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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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를 말하고자 한다.

권혁남(2010)의 연구에서 분노는 자신이 당한

불쾌감에 대한 무엇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주려

는 심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오로지 반응적

태도의 틀 안에서만 분노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

이다. 따라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층간소음을 경험했을 때 동일하게 층간소음을 일

으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서수균(2004)의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을 경험하

게 되었을 때, 소음을 지각하고 어디서 발생했는

가와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는 단계를 일차적 분

노사고라고 보았으며, 이 일차적 분노사고 단계에

서 층간소음 유발자가 층간소음을 의도적으로 일

으켰고, 이기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불쾌감이 발생하면서 이차적 분노사고로 이

어지게 될 것이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

노사고로 인한 불쾌감에 대한 반응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 적응적이지 못한 행동을 취

할 것인지에 대한 사고 단계이다. 이차적 분노사

고에서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찾아가 소음을 중지

시키거나,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층간소음 중지요

구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서수균(2004)은 분노

정서와 공격 충격에도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양

하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했으며 특히 다양한 반

응들 중에서 공격행동과 분노, 분노 행동에 관심

을 가졌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라는 신념을 가

진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분노를 많이 경험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특징을 보였

으므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층간소

음 중지요구행동을 모색할 것이고, 행동에 옮기게

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Eisenberger et al., 2004)에 의하

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니는 사람은 타인의

선행에 대한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으며, 인간은

악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

다. 그러므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

서 악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 여기고 이들의 행

동을 ‘부정적인 대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층간소음이 발생하였을 경

우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음에 대

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자신도 부

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과기대(outcome expectancy)는 Bandura

(1986)의 사회인지이론 개념으로 개인적인 기대를

의미하면서 자기가 하는 특정한 행동이 어떠한

결과에 이르도록 한다고 보는 것이고(박외자,

2010), Lent, Brown와 Hackett(1994)의 연구에서

는 구체적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

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기대이론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바

탕으로 하여 그것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되어 그

행동을 실행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

하였으며, 여러 행동들 가운데 자신이 실행할 행

동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기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서미숙, 2017).

결과기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층간

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란, 층간소음에 대해 중지

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결과기대라 할 수 있다.

강민지(2019)의 연구에서 중지요구 결과기대를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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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음을 유발한 당사자나 건물관리인에게 소음

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런 수행의 결과에

대한 기대’라 정의하며,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

대를 네 개의 하위유형인 층간소음 감소기대, 부

정정서 인식기대,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

소기대로 구분했다.

첫째, 층간소음 감소기대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

지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소음 유발자가 실제로

층간소음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소음 유발자가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을 유발하

여 중지요구를 들었을 때, 소음에 대한 사실을 인

식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가정을 포함

한다. 둘째, 부정정서 인식기대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소음 유발자가 자신

이 경험한 고통과 불쾌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며, 이는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길 바라고, 고통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에 발생한다

(Beyens, Yu, Han, Zhang, & Zhou, 2015). 셋째,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험한

고통스럽고 불쾌한 부정정서를 줄이기 위해 중지

요구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받은 피해

가 부당한 것이고, 층간소음 유발자가 자신의 권

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층간소음 중지요구행

동을 하게 되면, 자신의 부정정서가 감소될 것이

라는 기대이다. 혹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참는 것

으로는 자신의 부정정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함으로써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게 된다

(Hubbard, Morrow, Romano, & McAuliffe, 2010).

넷째,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자신이 층간소음을 당

했음에도 그것에 대한 중지요구행동을 하지 않으

면 소음 유발자가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을 만만하

게 여겨 계속해서 층간소음을 유발할 것이라 생각

한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

며, 이런 중지요구행동을 한다면 자신을 얕잡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한다. 이는 침해

당한 자기상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층간소

음으로 인해 자기상이 침해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Stucke & Sporer, 2002).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의 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위채은

(2019)의 연구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한 상황을

Felstiner, Abel과 Sarat(1980)이 제시한 분쟁 발생

과정 모형에 대입하여 설명하고 있다. 분쟁 발생

과정에서 ‘인지되지 않는 침해’는 층간소음으로 인

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자신이 겪고 있는 피해

증상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

하는 상태라 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신체

적 증상들이 층간소음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명명하기(naming)’라 했다. 자신

이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소음

유발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귀책하기(blaming)’

을 하고, 다음 단계인 불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불만 단계는 ‘요구하기(claiming)’을 발생시키

고 소음 유발자에게 자신이 피해를 받게 된 원인

인 층간소음을 중단하거나 줄여달라고 요구하게

만들지만 소음 유발자가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

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런 분쟁 발생

과정에 층간소음에 대한 상황을 비교한 위채은

(2019)의 연구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

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여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고재홍(1997)의 연구에서는 무갈등 상황보다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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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황에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더 나타났으

며, 이런 신념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신에

게 행한 부정적인 행동 그대로 자신도 동일하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때

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받은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똑같이 갚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

진 사람은 비호의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반격, 보

복할 가능성이 높으며(Parks, 1997),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도 비호의적인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보복 반응과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적 정서의 정적 상관을 보이

기도 한다(May, Byrd, Brown, Beckman, &

Sizemore, 2007). 그렇기 때문에 이는 분노 행동과

관련된 신념이라 볼 수 있고, 층간소음을 경험하

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활성화된다(위채은,

2019).

피해자가 층간소음이 자신을 향한 공격이라 생

각했을 때, 이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행해지는 공

격성을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이라

하며, 이것은 특정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가지

고 공격행동을 하는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는 대별되는 개념이다. 반응적 공격

성은 자신에게 위험이나 공격적인 행위를 한 대

상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는 좌절-공

격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정의하고 있다(천주

명, 2015). 이 모델에서 공격성은 위협이나 좌절

상황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한 분노 표출, 방어적

반응으로 그 상황을 발생시키는 원천을 공격하거

나 다른 사람이나 물체를 대신 공격하게 한다(김

영은, 2012). 이런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여러 선

행연구들은 반응적 공격을 하는 사람이 어떤 기

대를 갖고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

하고 있다(Card & Little, 2006; Hubbard,

Morrow, Romano, & McAuliffe, 2010; Kempes,

Matthys, De Vries, & Van Engeland, 2005;

Vitaro & Brendgen, 2005). 자신이 반격하거나 복

수를 하면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이 다시는 공격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신이 반격을 함으로써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 또한 자신이 경험한 고통

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또 자신이 복수하

게 되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질 것이라

는 것, 마지막으로 더 이상 상대방이 자신을 깔보

거나 만만하게 생각하여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Rotter(1966, 1971,

1990)이 제시한 기대-가치 모델(expectancy-

value model)은 결과에 대한 기대와 그것과 연합

된 보상가치의 함수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결정되며, 개인이나 상황

에 따라 기대와 보상가치가 달라진다(권석만,

2017). 이것을 층간소음 상황에 대입하면 층간소음

이 발생할 때, 아래층에 있는 소음 피해자는 층간

소음 중지요구 행동을 하면 소음 유발자가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중지시키

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게 된다. 그리

고 이 기대가 높으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자신이 층간소음 중지요

구 행동을 해도 소음 유발자가 소음을 줄이거나

중단시키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

하고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가 낮거나 없다

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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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2019)의 연구결과,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

과기대의 하위 유형 중 층간소음 감소기대와 부

정정서 인식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

정정서 감소기대와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층간소

음 중지요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하위 유형 모두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부정정서 감소

기대와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높을수록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이유가 소

음에 대해 예민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층간소

음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기

대가 중지요구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소음이 줄어드는 것보다 자

신이 받은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층간소음 유

발자로부터 자신이 존중받는 것을 보고 싶어서

층간소음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강민지,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층간

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효과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며,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하위

유형 중에서도 부정정서 감소기대와 부정평가 감

소기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감소기대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피해를 받은 상황에

서 경험하는 분노감정의 수준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높다(위채은,

2019; Eisenberger et al., 2004). 부정적 상호성 믿

음을 지닌 사람은 높아진 분노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며, 분노감정의 원인인 층

간소음에 대한 중지요구를 하는 것이 분노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할 것이다. 이에 부

정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층간소음 중지

요구행동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부정정

서를 해소하려 할 것이다.

둘째, 층간소음을 유발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정

의로운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층간소음

에 대해 중지요구를 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며,

정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정서를 대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위채은, 2019).

다음은 본 연구에서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

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부정평가 감소

기대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첫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은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음에도 가해자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

여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할 것이고(강민지,

2019),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다. 만약 층간소음에 대해

계속 중지요구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타인이 자신

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으므로 층간소음 중지요구행

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해소하

려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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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반

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보는

사람’이란(Eisenberger et al., 2004) 부정적인 타인

상(他人像: other-image)을 지니고 있으므로 층간

소음 중지요구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층간소음 중지요

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2.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3.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4.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

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

으로 기능할 것이다.

가설5.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

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

으로 기능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대구·경북의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

고 있는 성인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을 한 5명의 자료를 제외

한 여성 121명(62.1%), 남성 74(37.9%)명으로 총

19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대구 119명

(61%), 경북76명(39%)이었다. 연령범위는 18세부

터 60세까지였으며, 하루 평균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 또한 3시간부터 24시간까지 다양했다.

측정도구

부정적 상호성 믿음 척도(Negative

Reciprocity Beliefs Scale). 층간소음이라는 상

황이 발생하여 불쾌감을 느꼈을 때, 이런 고통을

층간소음을 유발한 당사자에게 되돌려주어야만

한다는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Eisenberger 등

(200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

로 7점 Likert형의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이 중 2

문항은 역채점 문항이다. 모든 문항의 총점을 부

정적 상호성 믿음 점수로 사용하고, 총점이 높을

수록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자신이 받은 피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의 내적 신

뢰도(Cronbach’s ɑ)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내적 신뢰도

(Cronbach’s ɑ)는 .89였다.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척도(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Scale). 김혜리(2017)의 연구에서 층간소음이 층

간 발생한 상황에서의 책임귀인과 소음중지요구

수용예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인 층간소

음에 대한 책임귀인 및 소음중지요구 수용예상

척도를 강민지(2019)의 연구에서 변형한 것을 사

용하였다. 층간소음의 유형과 관련된 5개의 질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은 부정정서 감소

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 부

정정서 인식기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Likert형

6점 척도로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를 선택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

다. 선행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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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정정서 감소기대 .88, 부정평가 회피기대 .93,

층간소음 감소기대 .82, 층간소음불편감 인식기대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산

출된 내적 신뢰도(Cronbach’s ɑ)는 부정정서 감소
기애 .87, 부정평가 감소기대 .93, 층간소음 감소기

대 .84, 부정정서 인식기대 .87이었다.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척도(Floor Noise

Complaints Scale). 층간소음을 경험했을 때,

소음을 줄이거나 중단시키기 위해서 관리소나 반

상회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층간소음 유발자에게

직접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위채은(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문항이며, Likert

식 6점 척도로 응답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6점)’를 선택하는 자기보고

식 척도이다. 선행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ɑ)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
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내적 신뢰도(Cronbach’s

ɑ)는 .86이었다.

절차

대구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

은 후,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참여

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세

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

으로 참여자들에게 참가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하

였으며, 설문작성 소요 시간은 15분 내외였다(승

인번호 : 1040621-202001-HR-049-0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

정평가 감소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

식기대 및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기초통계량

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 상

관분석을 시작하였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

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정서 감소기

대의 매개효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부정평가 감소기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INDIRECT macro 매개모

형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으

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고, 매개 모형은 과거 층

간소음 피해 경험 여부와 성별, 층간소음 감소기

대, 부정정서 인식기대를 통제한 뒤 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 과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하

였다. 먼저,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평균 3.94, SD

= 1.19,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 유형

중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평균 3.12, SD = 1.13, 부

정평가 감소기대는 평균 2.38, SD = 1.14, 층간소

음 감소기대는 평균 4.10, SD = .91, 부정정서 인

식기대는 평균 4.10, SD = .94, 이다. 그리고 층간

소음 중지요구행동의 평균 2.72, SD = 1.10, 로 나

타났다.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였다. 측정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부정적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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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부정정서 감소기대, r = .41, p < .01, 부정

평가 감소기대, r = .49, p < .01, 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층간소음 중지요구 행동과도 정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 = .39, p < .01.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하위유형 중 부정정서 감소

기대는 부정평가 감소기대와만 정적 상관을 나타

내었고, r = .68, p < .01, 부정정서 감소기대와 부

정평가 감소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

적 상관을 보였다, r = .56, p < .01; r = .49, p <

.01.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가

설 1(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

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과 가설 2(부정

정서 감소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

인 상관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가설 3(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에 정적 상관

을 보일 것이다)이 지지되었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서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효

과를 살펴본 다중매개분석 결과는 표 9에 제시되

어 있다. 과거 층간소음 피해 경험 여부, 성별, 부

정정서 인식기대와 층간소음 감소기대를 통제한

M SD

부정적 상호성 믿음(1∼7점 척도) 3.94 1.19

부정정서 감소기대(1∼6점 척도) 3.12 1.13

부정평가 감소기대(1∼6점 척도) 2.38 1.14

층간소음 감소기대(1∼6점 척도) 4.10 .91

부정정서 인식기대(1∼6점 척도) 4.10 .94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1∼6점 척도) 2.72 1.10

표 1. 측정변인별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N=195)

부정적 상호성

믿음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식기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부정적 상호성 믿음 -

부정정서

감소기대
.41** -

부정평가

감소기대
.49** .68** -

층간소음

감소기대
.01 .04 -.09 -

부정정서

인식기대
.07 .01 -.01 .65** -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39** .56** .49** -.02 .04 -

**p < .01

표 2. 부정적 상호성 믿음, 부정정서 감소기대, 부정평가 감소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 부정정서 인식기대 및 층간

소음 중지요구행동 간의 상관분석 (N=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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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분석한 결과, 부정정서 감소기대가 매개하는

간접효과, 추정치 = .07, 99% CI [.04, .12], 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평가

감소기대가 매개하는 간접효과, 추정치 = .03,

99% CI [-.01, .08],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설 4(부정정서 감소기대

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는 지지되

었으나 가설 5(부정평가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

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

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 중

IV M
Effect of IV

on M

Effect of M

on DV
직접효과 간접효과 99% CI 전체효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

부정정서

감소기대
.14*** .53***

.07*
.07 .04∼.12

.18***

부정평가

감소기대
.17*** .20 .03 -.01∼.08

*p < .05, **p < .01, ***p < .001

주. 모든 수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과거 층간소음 피해 경험 여부, 성별, 부정정서 인식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를 통제한 뒤 분석

표 3.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관계에 대한 다중매개분석의 경로계수와 신뢰구간 (N=195)

그림 2.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관계에서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의 매개모형: 표준화 계수

주.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과거 층간소음 피해 경험 여부, 성별, 부정정서 인식기대, 층간소음 감소기대를 통제한 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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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층간소음 중지요

구 결과기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구·경

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19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부정적 상호성 믿음,

층간소음 중지요구 행동 및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를 측정하는 척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층

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1(부정적 상호성 믿음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

이다)이 지지되었다. 이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높은 사람일수록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더 많

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층

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2(부정정서 감소기대는 층

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

다)가 지지되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경험

한 분노와 불안의 부정정서를 층간소음 중지요구

행동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더 많이 할 것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관분석 결과, 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층

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가설 3(부정평가 감소기대는 층

간소음 중지요구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

다)이 지지되었다. 이는 자신이 층간소음에 피해

를 입었음에도 중지요구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층

간소음을 유발한 당사자가 자신을 만만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매개모형 검증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음

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부정정서 감

소기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4(부정정서 감소기대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

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매개변인으로 기

능할 것이다)가 지지되었다. 이런 결과는 부정적

상호성 믿음이 층간소음에 대한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가진 사람이 층간소음

에 피해를 받아 고통스럽고 불쾌한 부정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부정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

층간소음 중지요구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매개모형 검증결과, 부정적 상호성 믿

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에서 부정평가

감소기대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부정평가 감소기대는 부

정적 상호성 믿음과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 사이

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할 것이다)가 지지되지 않

았다. 부정평가 감소기대가 매개변인으로 기능하

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는 부정평가 감소

기대와 부정정서 감소기대 사이의 상관, r = .68,

p < .01, 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

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평가 감소기대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부정정서 감소기대가 포함된 회귀분석에서는 부

정평가 감소기대에 예측하는 값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는 층간소음을 중재하는 기관

담당자나 정책 입안자에게 시사하는 실제적 함의

가 존재한다.

첫째,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

은 경우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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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정적

상호성 믿음을 지닌 사람이 층간소음 중지요구행

동을 하는 이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안과 분

노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층간

소음 중지요구행동을 하는 사람을 중재할 때 그

사람이 경험한 부정정서에 대해서 공감하고 타당

화(validation: 그 사람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와 고

통에 대해서 그럴만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상

담기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층간소음 중지요구 결과기대 중 층간소음

감소기대와 층간소음 중지요구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갖지 못하였다. 또한 부정적 상호

성 믿음도 층간소음 감소기대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은 층간소음에 대

한 개입을 할 때 물리적인 소음의 감소가 큰 효

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동

시에 소음저감정책에 집중되고 있는 현 층간소음

정책의 문제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음 정도를 측정하

여 변인에 포함하지 못하고, 소음 피해자가 보고

하는 주관적 정도만을 반영하였다. 실제 공동주택

마다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

으며, 개인이 느끼는 감각에 따라서도 정도의 차

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소

음의 정도를 포함시켜 개인이 느끼는 소음의 정

도와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주택 거

주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자료를 수집하

였고, 확률적 표집이 아닌 임의 표집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선발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지역의 거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셋째, 본 연구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여성

62.1%, 남성 37.9%로 성별 차이가 약 2배 정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성별을 통제하

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 비

율을 비슷하게 하여 성별 차이도 분석해볼 필요

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층

간소음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성격과 사고에 초

점을 두고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개입방법에 대한 추후 연

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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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Reciprocity Beliefs and Floor Noise

Complaints: The Mediating Impact of 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Kwon Young Hee Lim You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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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impact of 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between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and floor noise complains. The

author administered the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Scale, the Floor Noise Complaints Scale,

and the 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Scale to 195 adults living in apartments

and multi-unit housing. Results are as follow. First,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loor noise complaints. Second, negative emotion decrease

expectan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loor noise complaints. Third, negative

evaluation decrease expectancy,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loor noise

complaints. Fourth, negative emotion decrease expectanc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and floor noise complaints. Fifth, negative evaluation decrease

expectancy, did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and floor

noise complaint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floor noise complaints, negative reciprocity beliefs, floor noise complaints outcome

expect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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